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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14.6.1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주유소협회 12일 동맹휴업 등” (‘14.6.10, 조선,

동아, 중앙 등 다수 언론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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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주유소협회, 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간보고 제도에 반발

□ 주유소들은 7월부터 과태료 폭탄 우려. 보고주기 단축으로

업무량 증가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‘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간보고 제도’는 탈세방지와 가짜석유

근절 등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임

ㅇ (탈세방지) 무자료 거래, 면세유 불법유통 등 불법석유로 인한

연간 탈루세액은 약 3.7조원 규모로, 이중 가짜석유는 약 1조원

으로 추산

- 정유사, 대리점,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 상호간의 단순 거래

물량 비교 검증만으로도 불법유통의 징후 파악이 가능한

것으로 판단

ㅇ (가짜석유 근절) 현재의 월간단위 거래상황 보고자료를 활용

하여 가짜석유 단속에 활용하고 있으나, 주유소의 석유제품

소진주기가 1주 이내인데 반해 월간보고 자료를 분석하여 불법

유통 현장을 단속하기까지는 약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적시성이

저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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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따라서,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적시에 단속하기 위해서는 거래

상황 주간보고 제도가 반드시 필요

□ 거래상황 주간보고는 현행의 월간보고와 비교시 보고내용은

동일하고 보고주기만을 단축시킨 것임

ㅇ 거래상황기록부 작성 시간은 평균 49분이 소요되며, 이중

73.3%가 30분 이하 소요(1시간 이내는 93%)되고, 주유소의

91%가 입․출하 물량을 주간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

조사되어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분석(‘14.4월, 소시모 조사)

ㅇ 정부는 주간보고 편리성을 위해 기존 수기보고(우편, FAX,

Web)와 함께 '전산보고'라는 보고방법을 신설하였으며, 전산

보고를 위한 전산장치 설치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음

□ 거래상황 주간보고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혼란을 예방하기

위해 순회교육 실시, 안내문 발송, 보고사전 알림서비스, 6개

월간의 계도기간(과태료 처분 면제)을 운영할 예정임

ㅇ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보고의무 위반시 무조건 과태료 처분을 하는

것이 아니라,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처분할 계획

□ 참고로, 정부는 주유소 동맹휴업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

최소화하기 위해 알뜰주유소와 정유사 직영주유소에 대해

6.12일 정상영업 안내표시 및 연장영업을 하도록 요청

※ 관련문의 : 석유산업과장 강경성(044-203-5220)


